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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addictive personality in adolesc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21 adolesc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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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programs. Result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addictive personality in adolescents were school type, 
parental violent behavior, gender, self-control, impulsivity, and sensation seeking behavior. These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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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nsation seeking behavior and increasing 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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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핸드폰 등 다양한 중독현

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Kim, 2007), 이러

한 중독의 문제가 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Yoon, 2010),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

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중독대상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고

(Gupta & Derevensky, 2000),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는 전-

전두엽피질과 세로토닌 체계의 미숙으로 인해 다른 연령층

에 비해 중독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Chamber & Potenza, 

2003)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

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등에 초점을 두어 왔고(Cho, 2011; 

Im, Lee, & Yang, 2007; Koo, 2009), 최근 새로이 문제로 제

기되고 있는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텔레비전 중독 등

과 같은 잠재된 중독 문제는 배제되어 왔다(Kim, 2007)고 볼 

수 있다. 

최근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의 유사점에 주목하여, 통합적

으로 중독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Coombs, 

2004). 즉, 다양한 중독현상이 드러나는 증상은 각기 다르지

만, 그 이면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 모든 중독행동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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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심리적으로 동일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Kim, 2007)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하

여 최근 국내에서도 중독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대해 적극적

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과 같은 특정 

중독에 이환될 때 중독에 대한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이 다른 

중독으로 쉽게 이환될 수 있고, 복합 중독으로 나아갈 수도 있

기 때문에(Coombs, 2004), 모든 중독은 조기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독을 해결

하더라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중독으로 이환될 

수 있다(Sharon, 2006). 이런 점에서 특정 중독에 초점을 둔 

접근은 잠재된 청소년 중독 문제가 배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잠재적인 파급효과는 청소년 자신의 건강과 사회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중독예

방을 위해서는 중독행동 간의 유사한 심리 구조와 특성을 고

려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Kim, 2007),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비용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대상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집

단에 있어서 개별 중독 위험군을 선별하지 않고 학급단위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시도로 인간의 성격특성 중 하

나인 중독성 선별도구의 타당화 연구(Park & Jung, 2011)

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검사

(Korean Eysenck Personality Scale, EPS)의 하위척도인 중

독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정하였다. 아이젱크 성격검사의 하위척도인 중독성은 

범죄성과는 무관한 중독 고유의 성격적 차원(Lee, 1997)이기 

때문에, 중독행동 관련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

소년의 중독성은 청소년 일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일평균 흡

연량, 월평균 음주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을 보여

(Park & Jung, 2011), 청소년의 중독행동을 잘 반영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중독위험 가능성이 높은 청

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독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인 접근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독성과 관련된 개인 ․ 가족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중독성을 설명

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욕구만족을 위함이

며, 욕구만족이 되지 않는 한 그 활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Lee, 2011). 마약이나 알코올 혹은 니코틴의 사용과 인

터넷 게임이나 소비 혹은 성행위 등도 인간의 욕구만족을 위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Kim, 2007), 중독성 역시 인간의 

욕구만족과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의 욕구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의 경향이 낮

으며, 내면의 정서를 표출하려는 욕구와 강제나 권위에서 벗

어나려고 하는 자율의 욕구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게임

에 몰입하는 것으로 보아(Nah, 2004), 청소년의 욕구만족 정

도와 중독성 간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중 감각추구성향은 신체적, 사회적, 

법적,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하고 복잡한 

어떠한 강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로서 청소년기

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다(Zuckerman, 1994). 감각추구성

향이 높은 청소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중독을 포함한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으므로(Arnett, 

1994), 청소년의 중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의 충동성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결과

를 고려하지 않고 내적, 또는 외적 자극에 빠르고 무계획적으

로 반응하는 성향이다(Moeller, Barratt, Dougherty, Schmitz, 

& Swann, 2001). 충동성은 중독 발달의 초기단계에 중요하

게 작용하고(Kim, 2007), 신중하지 못하거나, 성급하고, 무계

획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물질사용 장애와도 밀

접한 관련이 있다(Choi & Lee, 2012). 이외에도 충동성이 높

은 경우 행동이 쉽게 기분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다양한 중독

행동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기도 하므로(Jeong, 2010), 중

독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기통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

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Park, 2011), 자기통제

를 통해 덜 지연되는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

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Logue, 1995),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청

소년 중독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중독성과 자기통제

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고(Park & Jung, 2011),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중독행동이 주는 쾌락적 영향력을 통제하고 자

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중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의 행동은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

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특히, 가족

은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Kim, 2007).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물질중독이나 행동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Lee, 1997),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정도가 차이가 있으며(Kweon & Park, 2012), 부부갈등

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Lee, 2008)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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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학교유형, 성별 등을 포함한 청소년의 개인 특성과 부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가정 경제상태, 부모이혼 등을 포함한 

가족 특성은 청소년의 중독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

는 심리적 변인으로 욕구만족,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및 자기

통제를 살펴보고, 개인 특성으로 성별, 학교유형, 성적 및 종

교, 가족 특성으로 가족의 월수입, 부모이혼, 가족동거 형태, 

부모 알코올중독 및 부모 폭력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 개인 ․ 가족 

특성과 심리적 변인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청소년의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개인 ․ 가족 특성별 중독성 정도를 파악한다.

청소년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의 정도를 파악한다.

청소년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

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광역도시와 2개의 지역도시에 소재

한 2개의 중학교과 4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생 

521명이다. 대상자는 중학교 2곳, 인문계 고등학교 2곳, 실업

계 고등학교 2곳에서 학급 단위로 표집하였다. 대상자 수를 결

정하기 위해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5, 예측요인 14개일 때 적절한 피

험자 수는 543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응답률과 탈락

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는 총 550명을 최종 목표 인원으로 

하여, 대상자 550명을 접촉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521명(94.7%)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에 앞서 청소년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중고

등학생 3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예비조사 결

과, 질문에 대해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수정 사

항, 추가설명 및 건의 사항에 대한 개방적인 질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대상 학교의 학급담임, 보

건교사 등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

과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학생이 원하지 않

는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은 익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자료에 대

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연구의 목적 이외

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

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으

며, 학용품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였고, 

자료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4. 연구도구

1) 중독성

중독성은 Lee (1997)가 한국에서 표준화한 Eysenck 성격

검사의 하위 척도인 중독성 1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독 고유의 성격적 차원

을 측정하는 것으로(Lee, 1997) 청소년의 중독성을 측정하기

에 적합하고(Park & Jung, 2011), ‘예’ 1점, ‘아니오’ 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0이었다. 

2) 욕구만족 

욕구만족은 Glasser (1995)가 개발한 욕구만족 척도를 Woo 

(1999)가 번안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욕구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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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9였

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9였다. 

3) 감각추구성향

감각추구성향은 Arnett (1994)의 Sensation Seeking Scale

을 Oh (1996)가 번안 및 수정한 감각추구성향 척도로 측정하

였다. 이 도구는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Oh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0이었다. 

4) 충동성

충동성은 Barratt (1965)의 Barratt Impulsiveness Scale

을 Lee (1994)가 번안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충동성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Lee (199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 

.75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76이었다. 

5) 자기통제

자기통제는 Gottfredson과 Hirschi (1990)의 Self Control 

Scale을 Nam과 Ok (2001)이 수정 번안한 자기통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am과 

Ok (2001)의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타당도

와 신뢰도가 검정되었으므로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

고,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통제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75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3이었다. 

6) 개인 및 가족 특성

개인 및 가족 특성으로 성별, 학교유형, 성적, 종교, 가족의 

월수입, 부모이혼, 가족동거 형태, 부모 알코올중독 및 부모 

폭력행동을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 작업을 거쳐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개인 ․ 가족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개인 ․ 가족 특성에 따른 중독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

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

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개인 ․가족 특성과 이에 따른 중독성 정도

대상자의 개인 ․ 가족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이 253명(48.6%), 여학생이 268명(51.4%)이었고, 중

학생이 186명(35.7%), 인문계 고등학생이 187명(35.9%), 실

업계 고등학생이 148명(28.4%)이었다. 성적은 상위 30% 이내

에 해당하는 학생이 136명(26.1%), 중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205명(39.3%), 하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180명(34.6 

%)이었고, 종교가 있는 학생이 269명(51.6%), 종교가 없는 학

생이 252명(48.4%)이었다. 가족의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학생이 146명(28.0%),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인 학

생이 258명(49.5%), 200만원 미만인 학생이 117명(22.5%)이

었으며, 부모가 이혼한 학생이 69명(13.2%), 그렇지 않은 학

생이 452명(86.8%)이었다.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413명(79.3%), 그렇지 않는 학생이 108명(20.7%)이었으며, 

부모가 알코올중독 진단을 전문가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 학생

이 22명(4.2%), 그렇지 않은 학생이 499명(95.8%)이었고, 부

모가 신체적 폭력을 한차례 이상 보인 적이 있는 학생이 222

명(42.6%), 그렇지 않은 학생이 299명(57.4%)이었다. 

대상자의 개인 ․ 가족 특성에 따른 중독성 정도는 성별, 학

교유형, 성적, 종교, 부모이혼, 가족동거 형태, 부모 알코올중

독 및 부모 폭력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독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t=2.78, p=.006), 중학생이 인

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보다 높았으며, 실업계 고

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 높았다(F=70.73, p<.001). 

성적은 하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보다 높았으며(F=5.71, p=.003), 종교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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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Addictive Personality according to Personal-familial Variables for Subjects (N=521)

Variables Categories n (%)

Addictive
personality t or F p

M±SD

Gender Male
Female

253 (48.6)
268 (51.4)

 9.0±4.26 
 7.9±4.15 

 2.78 .006

School type† Middle schoola

Academic high schoolb

Vocational high schoolc

186 (35.7)
187 (35.9)
148 (28.4)

 10.0±3.15 
 5.8±4.18 
 9.7±3.89 

 5.71 .003
(a＞b,

a＞c, c＞b)

Academic 
achievement† 

High (upper 30%)a 
Middleb 
Lower (lower 30%)c 

136 (26.1)
205 (39.3)
180 (34.6)

 7.0±4.31 
 8.9±3.77 
 8.9±4.45 

10.24 ＜.001
(c＞a)

Religion Have
Have not

269 (51.6)
252 (48.4)

 7.8±4.51 
 9.1±3.81 

 3.45 ＜.001

Monthly income of 
family (10,000 won)

≥400 
≥200~＜400 
＜200 

146 (28.0)
258 (49.5)
117 (22.5)

 8.2±4.54
 8.3±3.93 
 9.1±4.48 

 1.68 .187

Parental divorce Divorced
Not divorced

 69 (13.2)
452 (86.8)

 9.5±3.77 
 8.3±4.28 

 2.17 .030

Family residence 
pattern

Living with parents 
Others

413 (79.3)
108 (20.7)

 8.2±4.21 
 9.3±4.22

 2.48 .014

Parental alcohol
abuse

 

A history of being diagnosed 
with alcoholism

No history 

22 (4.2)

499 (95.8)

 11.0±3.02 

 8.3±4.24 

 2.89 .004

Parental violent
behavior

 

A history of physical
violence

No history

222 (42.6)

299 (57.4)

 9.4±4.26
 

 7.9±9.81 

 2.64 .009

†Scheffé́́ test. 

학생이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높았다(t=3.45, p<.001). 부모

가 이혼한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높았고(t=2.17, p= 

.030), 가족동거 형태에서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학생

이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보다 높았다(t=2.48, p= 

.014). 부모가 알코올중독 진단을 전문가로부터 받은 적이 있

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고(t=2.89, p=.004), 부

모가 신체적 폭력을 한차례 이상 보인 적이 있는 학생이 그렇

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다(t=2.64, p=.009). 대상자의 제 요인

에 따른 중독성 정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2. 대상자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의 정도 

대상자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청

소년의 중독성 정도는 평균 8.4±4.23점(최소 0점, 최대 19

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0~19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고, 욕구만족정도는 평균 76.7±11.23점(최소 33점, 

최대 105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인 23~115점에서 중간

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감각추구성향 정도는 평균 48.8± 

11.32점(최소 22점, 최대 85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인 

22~88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고, 충동성 정도는 

평균 54.2±7.09점(최소 32점, 최대 79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인 23~92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점수였으며, 자기통

제 정도는 평균 65.4±8.69점(최소 31점, 최대 92점)으로 가

능한 점수의 범위인 20~80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였

다(Table 2). 

3. 대상자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

대상자의 중독성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 변인 

중 욕구만족과 낮은 역상관관계가 있었고(r=-.18, p<.001), 

감각추구성향과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r=.64, p< 

.001), 충동성과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가 있었고(r=.5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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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Addictive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Subjects (N=521)

Variables

 Needs 
satisfaction

Sensation
seeking behavior

 Impulsivity Self-control
Addictive

 personality

r (p) r (p) r (p) r (p) r (p)

Needs satisfaction  1.00

Sensation seeking behavior -.02 (＜.001)  1.00

Impulsivity -.46 (＜.001) .35 (＜.001)  1.00

Self-control .44 (＜.001) -.42 (＜.001) -.72 (＜.001)  1.00

Addictive personality -.18 (＜.001) .64 (＜.001) .54 (＜.001) -.60 (＜.001)  1.00

Table 2. Level of Addictive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Subjects (N=521)

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Addictive 
personality

 8.4±4.23  0  19

Needs satisfaction  76.7±11.23 33 105

Sensation seeking 
behavior 

 48.8±11.32 22  85

Impulsivity 54.2±7.09 32  79

Self-control 65.4±8.69 31  92

.001), 자기통제와 다소 높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r=-.60, 

p<.001).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욕구만족은 감각추구

성향과 낮은 역상관관계가 있었고(r=-.02, p<.001), 충동성

과 다소 높은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며(r=-.46, p<.001), 자기

통제와 중등도의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44, p< 

.001). 감각추구성향은 충동성과 낮은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r=.35, p<.001), 자기통제와 다소 높은 역상관관계가 있었

다(r=-.42, p<.001). 충동성은 자기통제와 높은 역상관관계

가 있었다(r=-.72, p<.001). 

4. 대상자의 중독성 예측 변인

대상자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
가족 특성 중 중독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성별, 학교유

형, 성적, 종교, 부모이혼, 가족 동거형태, 부모 알코올중독 및 

부모 폭력행동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개인 ․ 가족 특성 

중 명목 척도로 측정한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심리적 변인인 욕구만족,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및 자기통제는 모두 중독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서(r=-.18~.64, p<.001), 예측변인으로서의 투입 조건

이 되었다. 

변인 간에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 한계가 

.43~.98이었고, 분산 팽창 요인도 1.02~2.31의 값을 나타내

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

한 후 잔차 분석을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1.98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 분포를 검정할 수 있어서 설정한 모

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중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 ․ 가족 특성과 심리

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 ․ 가족 특성으로 성별, 학교유

형, 성적, 종교, 부모이혼, 가족 동거형태, 부모 알코올중독 및 

부모 폭력행동과 심리적 변인으로 욕구만족,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및 자기통제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중독성을 예

측할 수 있는 변인은 개인 ․ 가족 특성 중 성별, 학교유형 및 부

모 폭력행동이었고, 심리적 변인은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및 

자기통제였다. 이들 변인은 중독성을 64.1% 설명하였으며, 이 

중 중독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학교유형(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이었고, 다음으로 자기통제였다(Table 4). 

논 의

대상자의 중독성 정도는 평균 8.4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

은 정도였다. 그러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과 Jung 

(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중독성 정도가 5.9점인 점을 감

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연구대상자 특

성의 차이에서도 올 수 있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 ․ 가족 

특성은 성별, 학교유형 및 부모 폭력행동이었고, 심리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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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ors of Addictive Personality of Subjects (N=521)

 Predictors B SE β t p

 School type†d1 -3.09 .30 -.35 10.39 ＜.001

 Self-control -0.16 .02 -.33  8.22 ＜.001

 Sensation seeking behavior  0.10 .01  .27  8.01 ＜.001

 Impulsivity  0.12 .02  .20  5.13 ＜.001

 School type†d2 -1.05 .28 -.11  3.72 ＜.001

 Parental violent behavior‡ -0.65 .23 -.08  2.81  .005

 Gender§ -0.46 .23 -.05  2.04  .042

Adj. R2=.641
†

Dummy variables (middle school=0, academic high school=d1, vocational high school=d2); 
‡

Dummy variable (a history of physical violence=0, no 
history=d1); §Dummy variable (male=0, female=d1).

은 자기통제, 감각추구성향 및 충동성이었으며, 이들 변인들

의 중독성에 대한 설명력은 64.1%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학교유형으로 중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중독

성이 높았으며, 아울러 중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도 중독

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위기의식

이 강하고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물질중

독이나 행동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Lee (1997)의 연구

와 일관된 결과이므로, 중독예방에 있어서 중학생에 대한 각

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자기통제였는데,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이 중독성이 낮았다. 이는 자기통제가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중독성이 높고, 중독행동 등의 문제행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Hur (2006)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

과와 중독의 핵심이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에 대한 

통제력의 만성적인 상실(Kim, 2007)임을 감안할 때 중독행동

에 대한 취약집단인 중독성이 높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중독행

동의 위험을 인지하고 자기통제를 강화시켜 중독의 환경에 노

출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은 중독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이 중독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각추구성향과 문

제음주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Cho (2011)의 의견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감각추구가 하나의 잠재적 성격의 

경향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성향이 표현되는 데에는 사회

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Arnett, 1994), 감각추

구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의 모험적인 비사회적 행동이 중독행

동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창의성이나 리더십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

록 도와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네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충동성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충동성이 높은 청

소년은 중독성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성이 높은 청소

년을 대할 때 충동적인 행동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중독성

에 관심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충

동성은 중독 발달의 초기단계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Kim, 

2007),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쉽게 기분에 의해 행

동이 좌우되고, 무계획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중독

행동으로 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충동조절의 곤란으로 음주문제 등과 같은 중독행동으로 나아

가지 않도록(Jeong, 2010), 정서조절을 도울 뿐만 아니라 목

표 설정을 통해 목표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중독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부모의 폭력행동도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이었

는데, 본 연구에서 부모가 폭력행동을 보인 경우가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중독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청소년

에게 영향력이 크고(Kim, 2007), 가정 ․ 학교 ․ 사회 환경 중에

서 가정환경이 인터넷 게임과 같은 중독행동과 가정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부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ee, 2008)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불화를 경험한 학생들이 중독성이 높고, 나아가서 행동중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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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독예방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각별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관계이므로, 아동기에서 성인기

로 진행하는 과도기의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갈등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청소년 자녀양육

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성별도 중독성 예측변인이었는데,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중독성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중독성

의 차이를 제시한 연구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

으나, 인터넷 중독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Kweon & Park,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독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중독성과 중독성 관련 제 변

인의 차이를 검정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욕구만족은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에 포함되

지는 않았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2011)의 연구

에서 욕구만족이 낮은 상태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

간의 행동이 특정한 욕구만족을 위한 것이며, 욕구만족이 되

지 않는 한 그 행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고(Lee, 2011), 

중독행동 역시 욕구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

(Kim, 2007)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추후 청소년

을 대상으로 욕구만족과 중독성 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욕구만족의 대상과 방법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욕구만족과 중독성 간의 관계

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중독성은 개인 ․ 가족 특성

과 심리적 변인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 특성 중 

학교유형과 심리적 특성인 자기통제는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

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심리적 변

인 중 감각추구성향과 충동성은 잠재적 성격의 경향이 강하므

로(Arnett, 1994), 이러한 성향을 통제하고 중독행동으로 나

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

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 인터넷, 휴대

폰 등과 같은 중동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여 중독

행동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 제한이 있으며 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도 중독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추후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확대 연구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

의 제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중독성 예측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적인 중독행동 중

심의 접근보다 중독예방을 위한 통합적 간호중재를 계획해 볼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통제, 감각추구성향 및 충

동성의 심리적 변인이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

으므로, 이를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다섯째, 추후 보다 다양한 심리 ․ 사회적 변인을 포함한 청

소년의 중독성 예측변인 파악을 위한 반복 확대 연구가 필요

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 ․ 가족 특

성과 심리적 변인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

의 중독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개인 ․ 가
족 특성은 학교유형으로, 중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중독

성이 높았으며,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생보다도 중독성이 높았

다. 심리적 변인 중에서는 자기통제가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

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었고,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중독성이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한 방안으로 중독성에 취약한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학교중심의 자기통제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중독행동의 위험을 인지

하고, 자기통제를 통해 중독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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